
 

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6판 보충(Version2) 
 

 

 

 

 

 

 

상표법 통합 기본서 제6판 보충자료 입니다. 

 

1. 본 서 출간이후 선고된 최신판례를 보충하였습니다. 선고된 최신 판례 중에서 기존의 법리와 

내용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내용만을 반영하였습니다. 

- p. 13. 수정 

- p. 13. 추가  

- p. 116 추가 – 관련문제 

- P. 132 추가  

 

 

 

2. 일부 오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 p. 52 수정  

- P. 158 수정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남 변리사 올림. 

 

 

  



상표법 통합기본서   김영남 변리사 

DreamPlus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 

p. 13. 수정  

 

(4) 거래서류 

가.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2 조 제 1 항 

제 11 호 다목).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 후 10265 판결_ 

CONTOUR COIL 판례). 

 

 

p. 13. 추가  

 

(4) 거래서류 

마.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

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 후 10265 판결_ CONTOUR COIL 판례).  

 

 

 

p. 52 수정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예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닌 예 

구체적인 관념으로 직감되는 경우 특정인 출처표시로 직감되는 경우 

가, 나, 취, A, B, AB, 

e 등 
닭, 별, 해, 용 LG, CJ, GS, HP, NH, KT, S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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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16 추가 – 관련문제 

 

3.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자 사이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가.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과 사용, 관련 쟁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은 전체 법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나.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13 호는 이미 특정인의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이 체화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함으로써 선출원주의에 따른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해석·적용 역시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위 확

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제주일

보 판례). 

 

 

P. 132 추가  

 

2. ‘타인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있을 것(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마. 선사용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여야 하는데,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

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

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그 상품을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

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masmi 판례). 

 

P. 158 수정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 년이 지났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18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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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강의소개 

 

1. 기본강의 단과 – 후속무료강의 안내 

기본강의 후속무료강의 

상표법 

1차 상표법 OX 

1차 상표법 진도별 기출 

2차 기본강의 

2차 기초GS 

디자인보호법 
1차 디자인보호법 OX 

1차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기출 

 

2.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패키지 

구성 단과수강료 패키지 할인 

상표법 기본강의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 단과 후속무료강의도 제공 

65만원 
65만원 

할인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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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상표법 T-pass 

구성 단과수강료 패키지 할인 

상표법 

전과정 
172.5만원 100만원 

 

4. 1차 디자인보호법 T-psaa 

구성 단과수강료 패키지 할인 

디자인보호법 

전과정 
70만원 35만원 

 

5.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FULL 패키지 (인강 무제한 제공) 

구성 단과수강료 패키지 할인 

상표법 

전과정 

+ 

디자인보호법 

전과정 

247.5만원 

110만원 

 

 

 

90만원 

 

[수강신청] 

1. 단과과정(1 번) 

윌비스 또는 변리사스쿨에서 수강신청가능 

2. 패키지 과정(2 번 ~ 5 번) 

윌비스에서만 수강신청가능 

 

 

선착순 100명  

추가할인 


